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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년 이상 근속에 대리, 과장으로 퇴직하는 회사가 어딨나?”  �제도실무 이견 조율 실패…내일 예정된 보수/복지 개최도 불투명   





[제14 - 143호]


2021년 8월 25일(수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25일(수)에도 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속개하고 교집합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폐회했다. ��이날 속개된 제도 실무소위에서도 회사가 요구안의 수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자 노동조합은 “교섭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여러 번 인내하고 있다”고 운을 떼었다. ��이어 “2009년에 근속승진 제도가 폐지된 후 2010년부터 시행된 단일밴드 단일직급 승진제도가 없어지고, 2014년도에 멀티밴드가 시행되면서 한 번 고과를 잘 못 받으면 승진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”며 “게다가 2013년 조직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타부서로 이동하면서 승진 피해를 본 조합원이 많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계속해서 “이러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해결하자는 것이 특별승진 요구안의 목적”이라며 “이는 올바른 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14대 집행부 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승진을 확대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노측 : 인사제도 여러 번 변경한 탓에 많은 조합원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승진 피해 봤다. 수 십 년간 재직해도 G2, G3로 퇴직하는 회사가 어디있나?��사측 : 20년 차 이상 G2, G3 구제하면 19, 18, 17년차는? 특별승진 확대하면 결국 근속승진제도 회귀하는 꼴. ��노사는 계속해서 평가제도 개선, 정년연장, 고용안정위원회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논의를 마무리했다. ��이로서 내일(26일) 예정되어 있던 보수/복지 실무소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. 노동조합의 거듭된 수용 촉구에도 회사는 역차별, 형평성 등을 핑계로 같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. ��노동조합 변우영 실무소위 대표위원은 “반목과 파행의 뻔한 결론으로 가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”며 “내주 열릴 본회의 이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”고 밝혔다. � 








